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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영어회화 시리즈

자동차에 탑승하면 안전을 위해 꼭 안전벨트를 착

용해야 한다. 그런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

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 말하고 싶다면 영어로는 어

떻게 표현해야 할까?

이럴 때는 “! Put on your seat belt!”라고 하면 된다. 

비슷한 유형의 문장을 더 소개한다. 한 문장을 20번

씩 반복해 읽으면 모르는 사이에 영어 실력이 쑥쑥 늘

어날 것이다.

 결과를 보장하는 루이스 영어교실 제공

문의전화: (213) 284-4725 (CD, 교재)

      905 S. Euclid St.#208, Fullerton, CA 92832

1. 천천히 하세요! 

Take time!

2. 바보 되지 마라! 

Don’t be a fool!

3. 이것을 저기로 갖다 놔라! 

Take this over there!

4. 불을 끄지 말고 놔 둬라! 

Leave the light on!

5. 안전벨트 매라! 

Put on your seat belt!

6. 앞으로 나와 주세요! 

Come forward!

7. 머리 조심하세요! 

Watch your head!

8.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라! 

Don’t yell at me!

9. 무릎을 꿇어라! 

Kneel down!

10. 너의 감정을 숨겨라! 

Hide your feelings!

류현진, 올 시즌 토론토 마운드 못 오를 듯

류현진(32)이 토론토 블루제이

스로 이적한 첫 해인 올해 캐나

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있는 홈

구장 로저스 센터 마운드에 오

르기 어려울 전망이다. 코로나19

로 개막이 미뤄진 MLB가 오는 7

월부터 열린다고 해도 미국-캐

나다 국경이 폐쇄되어 있는 상황

이라 캐나다에서 경기가 열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14일‘서울신문’에 따르면 캐

나다 언론‘토론토 선’은 전날 블루제이스를 비롯해 

미국 4대 프로스포츠 가운데 토론토를 연고로 둔 미

프로농구(NBA),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등 팀들

이 공통적으로 홈 경기 개최가 힘들 것이라고 보도

했다.

향후 코로나19 확산이 완화되

어 미국-캐나다간 국경 봉쇄 

조처가 풀린다 해도 해외 입국

자들에 대한 2주간 격리 조처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미국 내 연고 팀들이 격리를 감

수하면서까지 토론토 원정 경기

를 치르기 힘들다. 

마크 셔피로 토론토 블루제이

스 사장은 토론토 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MLB 사무국이 중

립지역을 대안으로 제시하지 않

는 이상 스프링캠프 장소였던 미 플로리다주 더니든

을 홈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짙다.”고 말했다.

류현진은 지난 3월 초 스프링캠프 중단 이후 캐나다 

입국 제한 조처로 더니든에 계속 머물고 있다. 

ESPN “역대 최고 NBA 선수는 조던”

‘농구 황제’마이클 조던이 미

국프로농구(NBA) 역사상 최고

의 선수로 뽑혔다.

14일‘연합뉴스’에 따르면 스

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이날 역

대 NBA 선수 중 베스트 74를 추

려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조던은 ESPN의 NBA 전문가

들의 투표로 선정된 역대 최고의 

NBA 선수 리스트에서 1위에 올

랐다. 1984년부터 1993년까지 

시카고 불스에서 뛰며 팀을 세 

차례 챔피언결정전 우승으로 이끌었던 것은 높이 평

가 받았다. 한 차례 은퇴했다가 1995년 시카고로 복

귀한 그는 다시 1998년까지 팀에 우승 트로피를 세 

번 더 선물했다.

6번 우승하면서 6번 모두 파이널 최우수선수(MVP)

에 뽑힌 조던에 대해 ESPN은“플로어 안팎에서 세

계적인 농구의 아이콘”이라며“그의 경기는 스포츠

를 초월해 그의 뒤를 따르는 선

수들에게 새로운 기준이 됐다.”

고 평가했다.

조던은 1999년 1월 두 번째 은

퇴를 선언했고 2001년에는 워싱

턴 위저즈 유니폼을 입고 코트

에 돌아와 2003년까지 선수로 

활약했다.

LA 레이커스에서 뛰고 있는 현

역 선수‘킹’르브론 제임스가 2

위에 올랐다.

3만8천387점으로 NBA 통산 최다 득점 기록 보유

자인 카림 압둘 자바가 3위에 올랐고 빌 러셀과 매직 

존슨이 각각 4, 5위에 자리했다.

한편 올해 1월 헬리콥터 사고로 세상을 떠난 코비 

브라이언트가 9위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5년 

연속 챔피언결정전 진출을 이끈 스테픈 커리는 13위

로 평가됐다.

▲ 현역 시절의 마이클 조던


